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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더 퍼스트 랜딩(The First Landing)’ 2026 신인 선수 입단식 성료
- ‘청라돔 시대’ 핵심 육성 체계 강화의 시작, 14명 신인 선수 프로의 첫걸음
- 신인 선수에게 최정·김광현의 사인 글러브·배트 선물 ‘SSG 프랜차이즈 정신’ 전수
- 신세계그룹 풀패키지 구성의 환영 선물과 커피차 운영 등 세심한 배려 더해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는 24일(금)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SSG퓨처스필드에서 ‘더 퍼스트 랜딩(The First Landing)’ 2026 신인 선수 입단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더 퍼스트 랜딩’은 신인 선수들이 프로 커리어의 첫 단계를 밟는 SSG만의 상징적 입단 프로그램으로, 구단은 이번 행사를 ‘청라돔 시대’를 대비한 핵심 육성 체계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번 입단식에는 2026년 신인 선수 14명과 가족, 김재섭 대표이사·김재현 단장·추신수 보좌역·박정권 퓨처스감독 등 구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인 선수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오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SSG퓨처스필드 투어, 공식 입단식, 환영 만찬 순으로 이어졌으며, 행사장에는 선수와 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커피차가 운영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더해졌다.
공식 입단식에서는 축하 영상 상영, 구단 소개, 착모식, 감사 영상, 유니폼 증정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SSG만의 특별한 ‘환영 선물 패키지’가 마련됐다. 구단은 환영의 의미로 ▲조선호텔 김치 구독권 ▲스타벅스 MD 세트 ▲이마트 피코크 세트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유니버스 선물 패키지’를 전달하며 신인 선수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또한 SSG는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김광현과 최정의 사인이 담긴 글러브와 배트를 각각 투수와 타자 신인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우승 기념 샴페인을 포함해 구단의 상징적인 선물 세트를 구성, 신인 선수들이 두 선수처럼 팀을 대표하는 주축 선수로 성장하고, 앞으로 SSG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투수 김민준은 “이렇게 공식적인 입단식 행사를 제대로 경험해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팀의 레전드인 김광현 선배님의 사인이 담긴 글러브를 선물받았는데, 평소 쉽게 뵙기 어려운 선배님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었다. 좋은 기운을 받아 열심히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인 선수들은 입단식을 마친 뒤 SSG퓨처스필드(강화) 훈련조에 합류해 기초체력과 몸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 강화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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